
[별지 제7호서식]

특 별 시 방 서(예시)

1. 조림예정지 정리작업

 가. 예정지정리는 나무식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을 기계톱ㆍ예취기ㆍ낫 등으로 제거

하고 그 산물을 조림예정지 밖으로 반출하거나 조림예정지 안에 정리하는 작업이

다.

 나. 조림예정지정리 정리방법에는 정리대상 산물을 등고선과 평행하게 정리하는 방법

과 등고선과 직각방향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.

  (1) 등고선과 평행하게 정리하는 방법

폴대 2개를 등고선 상에 놓고, 작업자의 눈높이를 일치시켜 나가면 

등고선에 평행선이 된다.

   ○ 위 그림과 같이 정리 산물의 길이는 30∼50m로 하고 그 사이에 작업자가 통과

할 수 있도록 1∼2개의 통로를 둔다.

   ○ 열간 폭은 산물량에 따라 식재열을 1열 또는 2열로 배치한다.

   ○ 등고선과 평행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인력으로 예정지 정리작업을 실시할 때 적

합한 방법이다.

  (2) 등고선과 직각방향으로 정리하는 방법

   ○ 예정지정리작업 전 예취기를 이용하여 활엽수 맹아 등 식재작업에 지장을 주는 

모든 식생을 제거한다.

   ○ 벌채 후 남겨놓은 벌채부산물(초두부와 가지)을 임업기계장비를 이용하여 등고

선 직각방향으로 정리한다.

   ○ 벌채부산물 정리 폭은 식재열 간격(1.8m)이내로 한다. 

   ○ 정리량이 많은 경우, 정리열을 좁게 하여 벌채부산물로 인하여 식재공간이 제

한을 받지 않도록 한다.

   ○ 조림예정지정리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실시한다.



  

식재열과 임지잔재(벌채부산물) 정리 폭 

2. 식재작업

 가. 묘목의 소운반

○ 현장에 도착한 묘목은 도착 즉시 현장으로 이동시킨다.

○ 묘목의 소운반 시에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묘목운반용 비닐가방(안쪽은 검정색비

닐, 밖에는 보호천)을 특별히 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.

○ 소운반 된 묘목은 식재구덩이 앞에 놓는다.

 나. 나무식재

  (1) 열간거리

○ 열간거리는 목재의 형질생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적의 간격을 유지하여

야 한다.

○ 소묘, 중묘(ha당 3,000본) 식재의 경우, 열간 거리는 1.8m 내외로 한다.

○ 대묘(ha당 1,500본) 식재의 경우, 열간 거리는 2.5m 내외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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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(2) 묘간 거리

○ 정방형 식재는 묘목의 규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되, 식재목의 크기 등 여건에 따

라 조정한다.

    - ㏊당 3,000본 식재의 경우, 묘간거리는 1.8m로 한다.

    - ㏊당 1,500본 식재의 경우, 묘간거리는 2.5m로 한다.

  (3) 식재의 종류와 방법

   (가) 식혈식재

○ 노지묘는 식혈식재를 실시한다.

○ 1인 1조가 되어 구덩이를 파고 동시에 식재한다. 식재 전에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

방법은 지양하도록 한다. 이는 토양을 건조시키고, 낙엽이 들어가 쌓이기 때문이

다.

○ 식혈의 깊이는 뿌리길이에 따라 결정하고 식재시 굽어 식재되지 않도록 한다.

나중에 성목이 될 경우, 풍도목이 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.

○ 구덩이를 팔 때는 식승(눈금이 표시된 줄)을 사용하여 구덩이 크기보다 넓게

지피물을 벗겨내고, 구덩이 크기는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규격에 맞추어 충분

히 파는 것이 좋다. 그리고 겉흙과 속흙을 따로 모아놓고 돌, 낙엽 등을 가려

낸 다음 부드러운 겉흙을 5∼6cm 정도 넣은 다음 묘목의 뿌리를 잘 펴서 곧게

세우고 겉흙부터 구덩이의 3분의 2가 되게 채운 후 묘목을 살며시 위로 잡아

당기면서 밟아준다.

○ 그런 후 나머지 흙을 모아 주위 지면보다 약간 높게 정리한 후 수분의 증발을

적게 하기 위하여 낙엽이나 풀 등으로 덮어준다. 심는 깊이는 너무 깊어도 좋

지 않고 너무 얕아서도 안 된다. 다만 건조하거나 바람이 강한 곳에서는 약간

깊게 심는 것이 안전하다.

○ 분뜨기묘 등 큰 나무를 심을 때 식재구덩이는 심을 나무 분의 크기보다 크고



깊게 파야하며, 척박한 토양인 경우는 비토(肥土)를 넣고 배수가 불량한 경우

는 모래와 자갈을 넣고 심는다.

○ 올바른 식혈식재방법은 아래 그림의 “O"와 같이 한다.

 

 

 

   (나) 용기묘 식재

○ 용기묘 운반 예정일 2∼3일 전에는 관수를 중지하여 약간 건조상태를 유지시킨다.

     - 약간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용기내의 분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

     - 자동차 운반시 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강구

○ 묘목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한 후 식재지 현지까지 운반한 후 그늘에 보

관한다.

○ 조림예정지 현장에 도착하면 「묘목운반상자」를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한

다.

○ 괭이, 삽 등을 사용하거나, 용기묘 식재 전용장비인「OK 식재기」또는 동력식혈기

를 사용하여 식재구덩이를 만든다.

○ 식재구덩이를 판 후에는 가급적 용기묘 뿌리에 붙어있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육묘

판에서 묘목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식재한다.

○ 식재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부분을 밟지

않도록 하고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땅 부분에서 묘목 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

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흙으로 밀착되도록 한다. 만약 구멍이 클 경우에는 주변의

흙을 이용하여 구멍을 채워준다.

○ 용기묘 식재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다.



다. 표시봉(지주목) 설치

○ 식재가 완료되면 조림목과 5∼10㎝ 떨어져 표시봉 또는 지주목을 1개씩 충분히 고정

되도록 설치한다.


